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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철수연구소의안철수 표(42)를만나기위해서는기다림의미덕을배워야한다. 몸이백개라도모자랄처지이니그를만나려면‘간택’

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 그렇다고 그가 사람 만나는 일을 꺼린다는 말은 아니다.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루 24시간을 도 높게 보내야 하

니어쩔수없는일이다. 그를만나러간날도열 여섯건의스케줄이잡혀있었다고한다. 

위기의시 에빛난‘기본’의경 철학

안 표가국내에서가장유명한공인가운데한사람이된지도벌써16년이지났다. 출발때부터언론의스포트라이트를받았지만, 지난

해와올해그에게쏟아지는사회적관심은유별났다. 벤처열풍이역풍을맞으면서위기의식이팽배해졌을때, 사람들의시선은자연스레그

열정과이성이공존하는‘ 혼이있는’기업가

안철수연구소
“기업의목표는꼭이윤극 화가아닙니다. 기업의이윤이란인간에 한신뢰가

밑바탕에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. 기업이더불어사는세상의가치를

외면한다면결국단명하고말것입니다.”

안철수연구소안철수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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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게 향했다. 그의 남다른 면모 즉, 초지일관‘기본’을 강조해온 그

의경 철학이위기의시 에더욱빛났던것이다. 

“저는 주변 산업이나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고객과 시장을 봐요.

거기에 모든 기업의 처음과 끝이 있다고 봅니다. 기업이 장기적인

비전을갖기위해서필요한것이기본이겠죠?”

세상에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. 그러나 그것을 현실

속에서 초지일관 실천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. 그에게‘ 표

벤처기업인’‘벤처정신의산증인’‘21세기를이끌뉴리더’따위의

수사가늘따라붙는까닭도여기에있다. 

1995년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세울 무렵만 해도 사람들

은 반신반의했다. 그는 경 자보다 학자형 인물이었다. 20 의학

박사에다20 의 교수로자리를잡고있었고, 생리학분야의신진

학자로촉망받고있던터 다. 창업멤버 던김현숙이사만해도그

를‘결국의 로돌아갈사람’으로보았을정도 다. 

그는 사실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. 다만

유능한프로그래머들을 입해서의 재학시절부터매달려온백신

개발을계속하고싶었다. 그가의 재학시절부터의 교수로재직

하는 7년 동안 새벽마다 꼬박 서너 시간을 프로그래밍에 매달리는

‘이중생활’을했던것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. 

“회사를창업해서얼마나이익을내느냐하는것은문제가아니었

습니다. 경 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당장에 맡겨버렸

을것입니다.”

하마터면 굴지의 벤처기업은 그 운명을 달리했을지도 모른다.

그는그렇게어쩔수없이벤처기업인이되어가고있었다. 그러다가

1997년 그는 운명을 건 결단을 내렸다. 유학길에 오른 것이었다. 펜

실베이니어 학 테크노 MBA과정이었다. 의학의 길을 접어야 하는

가로장고를거듭했지만, 그가기업인의길을포기하기에는너무멀

리 와버린 셈이었다. 그에게 기업경 은 의학만큼 도전이자 모험이

었던것이다. 

‘ 혼이있는기업’을위하여

안 표가유학길에서돌아왔을때, 경 자로서그의변신은놀라

운 일이었다. 그는 시스템을 신봉하고 리스트 매니지먼트를 강조하

는경 자가되어있었다. 그러나시스템속에인간이갇혀버린다면

무슨 의미가 있을까. 그를 발군의 경 자로 돋보이게 한 것은 바로

인간에 한 배려다. 안철수연구소를‘ 혼이 있는 기업’이라고 상

찬하는까닭도바로여기서비롯되었다. 

“기업의목표는꼭이윤극 화가아닙니다. 기업의이윤이란인간

에 한신뢰가밑바탕에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. 기업이더불어

사는세상의가치를외면한다면결국단명하고말것입니다.”

그래서일까. 안철수연구소는 국내 벤처기업으로서 드물게 이직률

이 에가깝다. 30 초반의이사가흔한벤처기업에서승진이느리

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뜻밖이다. 게다가‘가장 취

업하고싶은벤처기업’으로서첫순위를놓치지않고있다.기본과원

칙에 충실하고 인간에 한 신뢰를 버리지 않은‘안철수식 경 ’이

아니면감히상상하기어려운일이다. 

안철수식 경 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

다. 오히려 시 변화에 유연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. 시 의 흐

름을 읽지 못한다면 기본과 원칙은 고집과 보수로 전락할 수도 있

다. 원칙과 변화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가치들이 그의 경 을

넓고 깊게 한다. 변화와 원칙의 조화로운 공존, 안철수연구소는 이

것만으로도벤처기업의역사를새롭게써가고있다.  

“언론에 비친 모습처럼, 첫인상이 참 솔직해 보 어요. 안철수연구소

에 입사해 일하다 보니 첫인상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더군요. 이전에

는 맛볼 수 없던 경 자의 인간적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.”

GMB 업팀 이정미씨는 안철수 표를 인간적으로 존경한다. 권위

적인 면보다는 진솔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반했단다. “회사에 오래

있게 되면 나태해지고, 자기개발엔 소홀해지기도 하잖아요. 사장님을

볼 때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”라고 이씨는 덧붙 다. 

염승엽 제휴사업팀장의 평가도 이씨와 크게 다르지 않다. “저도 처음

엔 옆집 형님 같은 느낌이었어요. 얼굴도 잘 빨개지시고, 워낙 쑥스럼을

많이 타시거든요. 그런 게 편안함을 주나 봐요.

우리 회사 신입사원 교육을 하면 게중에 사장님

께 사인을 받으려는직원들이 꼭 있어요.”

염 팀장은 안 표의 그런 인간적인 매력을 좋

아하지만, 굉장히 냉철한 면도 있다는 점을 빼놓

지 않았다. 어느 기업이 표의 품성만으로 유지

될 수 있을까. 그런 면에서 안 표에게는 인간

적 면모와 경 자적 자질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

염 팀장의 총평이다. 

●내가본CEO ●

▲이정미씨

▲염승엽씨


